
THE TOWN NEWS 51April 6, 2020   Vol. 1310연예

여성듀오 볼빨간사춘기 멤버 우지윤(왼쪽)이 팀을 

떠난다.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2일“지윤이 많은 고민 끝에 

볼빨간사춘기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볼빨간사춘기는 새로운 멤버 영입 없이 안지영 1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지윤이 진로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으로 볼빨

간사춘기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멤버들과 신중히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진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1인 체제로 변화한 

볼빨간사춘기는 5월 중 발매 예정인 앨범 작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볼빨간사춘기의 음악을 이

어나갈 지영에게 애정 어린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우지윤은 자필 편지로 볼빨간사춘기를 떠난다

는 소식을 팬들에게 알렸다.

그는 편지에서“‘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뭘까’앞으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

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며“앞으로는 볼빨간사춘기

를 바라보는 팬 그리고 친구로 돌아가 응원하려 한다. 

찬란한 시간을 함께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16년 볼빨간사춘기로 데뷔한 우지윤은 팀에서 기

타와 베이스, 서브 보컬, 랩 등을 담당했다.

볼빨간사춘기는‘우주를 줄게’,‘좋다고 말해’,‘나

만’,‘봄’,‘여행’,‘썸 탈꺼야’,‘심술’,‘워커홀릭’등

의 노래를 히트시켰다.

‘볼빨간사춘기’ 우지윤, 팀 떠난다

숫자퍼즐 정답

 

보이그룹 세븐틴이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이 하

루 만에 23만장 이상 팔리며 오리콘 차트에서 정

상을 기록했다.

소속사 플레디

스엔터테인먼트

는 2일“전날 발

매된 세븐틴의 

두 번째 일본 싱

글‘마이오치루

하나비라’(Fal-

lin’Flower)가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앨범은 일본 레코드샵 HMV 온라인숍에서 

종합 1위에 올랐고 타워레코드 온라인숍에서도 

일간 판매 랭킹 1위였다. 이번 싱글은 발매 하루 

만에 23만 장 이상 팔렸으며, 이는 전작‘해피 엔

딩’(Happy Ending) 첫날 판매량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마이오치루하나비라’에는 동명 타이틀곡을 

비롯해‘굿 투 미’(Good To Me)와‘스마일 플라

워’(Smile Flower) 일본어 버전이 수록됐다. 멤버 

우지가 작사·작곡에 참여했고 디노 역시 작사에 

참여한 타이틀곡은 지금의 떨어짐이 끝이 아닌 새

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다.

세븐틴 싱글,
오리콘  차트 정상

영화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 동안 할

리우드가 침체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

나19 사태 때문이다.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유니버셜 픽쳐스가 올

해 개봉할 예정인 텐트폴(그 해의 주력 영화) 

영화의 개봉을 연기했으며 소니 픽쳐스도 올

해 주요 개봉작인‘모비우스(Morbius)’,‘고스

트 버스터즈: 애프터 라이프(Ghostbusters:After 

Life)’의 개봉을 미뤘다.

앞서 3개의 주요 제작·배급사는 올해의 텐트폴 영화

인‘블랙 위도우’,‘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원더

우먼 1984’의 개봉을 모두 연기했다.‘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내년 5월로 개봉을 연기했고,‘원더우

먼 1984’는 8월로 개봉일을 미뤘다.

연예 매체 버리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영화업계는 주

요 제작·배급사들의 이러한 결정으로 올해에는 극장 

최대 성수시기인 여름 영화 시즌이 사라질 것으로 내

다봤다.

여기에 제작·배급사 경영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 오더라도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바로 몰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까지 내놓았다. 

영화산업에서 여름 시장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즌이다. 영화계는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한해 수익 중 약 40%를 벌어들인다. 미국

의 인터넷 마케팅 연구기업 컴스코어에 따르면, 할리

우드는 이 시즌 동안 약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할리우드 여름 성수기 사라질 것”

▲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 애프터 라이프(Ghostbusters:After Life)’ 한 장면


